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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어린이집 폐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린이집 수급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2년 1월 말 설치･운영되던

대한민국 전체 어린이집 40,006개소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2012년 3월부터 2015년 2월

까지의 월별 폐쇄 현황을 살펴보았고, 정원충족률에 따른 폐쇄위험률을 Cox 이산형비례

위험모형으로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2012년 1월말 설치･운영되던 어린이집 중에서 

총 1,202개소(월 평균 33.4개소)가 이후 3년 동안 폐쇄되었고, 어린이집 폐쇄는 전국적

으로 발생하였다. 월평균 폐쇄 어린이집수는 2013년 3월을 기점으로 2013년 2월까지에

비해 늘었지만, 학기말, 연말, 학년말과 같은 특정 시점에 집중되지 않고 월별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2년 1월 전체 대한민국 어린이집 평균 정원충족률은 83.5%였고, 

지난 3년 사이에 폐쇄된 어린이집들의 2012년 1월 당시 평균 정원충족률은 68.5%였다. 

설립유형, 위탁운영 여부, 평가인증 여부,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지 여부, 지역

규모, 영유아 반 구성, 운영기간, 정원의 어린이집 일반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정원충

족률에 따른 폐쇄위험률을 Cox 이산형비례위험모형으로 계산한 결과, 정원충족률이 

1% 높아질수록 폐쇄 위험률은 0.5% 낮아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문에서는

어린이집 수급균형을 유지하고, 영유아 및 영유아가정, 어린이집 종사자가 폐쇄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받도록 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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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2012년까지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은 꾸준히 상승하였고, 신규설치 어린이집수가 폐쇄

되는 어린이집수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2011년 이후 대부분의 시군구에서 

어린이집 신규인가를 제한한 상태이며(이혜연, 2013), 2014년 들어서는 폐쇄 어린이집

수가 신규설치 어린이집수를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 어린이집수가 처음으로 줄어들기 

시작하였다(보건복지부 2014.12월말 기준 보육통계, 2015). 2013년부터는 만 0-5세 

전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무상보육이 시작되었지만, 가정양육수당 정부 지원금액도 

함께 늘어나면서, 대한민국 전체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2013년 1월 87.9%에서 2014년 

1월과 2015년 1월 84%대로 하락하였다(유재언, 2015b). 아울러 출생아수도 2013년 

436,455명, 2014년 435,300명으로 2012년 484,550명에 비해 줄어(국가통계포털 인구

동태건수 및 동태율 추이, 2015)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향후 정부가 전업주부에 대한 시간제(맞춤형) 보육만 허용하거나(박선하, 2015) 가정

양육수당 지원금액을 추가인상 하는 등 정책을 변화시킨다면 어린이집 폐쇄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린이집 폐쇄 현황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나아가 어린이집 폐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정 수준으로 어린이집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2015년 현재는 시군구별 어린이집 수급조절에 관한 정부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향후 규정을 개정하거나 신설할 때 참고할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2015년 보육사업안내’(2015)에 따르면, 

시군구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어린이집 수급현황을 분석하여 인가제한 여부를 결정할 

때 보육수요와 이용권역 내 정원충족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보육수요를 산출할 때 “향후 어린이집을 이용할 것으로 추계되는 아동의 비율”이라는 

명확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보육수요율은 시군구 또는 특정지역의 

여건에 맞게 설정하여야 함”이라고만 명시하여 실질적인 지침이 되지 못하고 있다. 신규

인가 제한 시 또 다른 기준인 평가인증률 목표율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규정

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규정에서는 각 년도 1월 

초 지역의 어린이집 정원충족률만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인가제한 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유일한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원충족률 마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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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근거가 없이 “전국 어린이집 평균 정원충족률의 초과율 

범위 내”에서라는 유동적이고 상대적인 지침만이 제시되어 있다.

인가제한의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정원충족률이 적절한지는 그동안 폐쇄된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을 통해서 가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3년 간 폐쇄된 어린이집의 2012년 

1월 말 정원충족률 평균이 68.5%라고 한다면, 이를 통해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68.5% 보다 낮아진다면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정원충족률이 68.5% 이상이라면 당장 폐쇄하지는 않아도 될 정도라고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정원충족률에 따른 폐쇄위험률을 정밀하게 계산하고 정원

충족률 변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 정원충족률이 낮아 운영중단 위기에 처한 

어린이집을 위한 지원을 얼마나 확대해야 할지 어린이집 신규인가는 얼마나 허용해야 

할지 그 수준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린이집 폐쇄를 주제로 한 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없을뿐더러 자체 

폐쇄신고와 관련된 현행 정부 규정도 미흡하다. 2015년 6월 시점에서의 영유아보육법 

제45조와 보건복지부의 ‘2015년 보육사업안내’(2015)에서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어린이

집 폐쇄조치의 경우 공표 절차, 공표 방법, 기본보육료 환수에 관해서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폐쇄(폐지)를 결정할 경우 폐지 2개월 전 시군구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할 뿐이고 재원아동이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공지시점이나 권리구제

에 관한 규정은 미비하다. 단지, 폐쇄되는 어린이집 재원아동이 인근의 정원이 충족되지 

않은 어린이집으로 우선입소 하도록 지자체장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막연한 규정만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자체 폐쇄신고와 관련된 추가적인 규정 신설이 요구되고 이를 

위해 관련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에 따른 폐쇄위험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봄으로써 

어린이집 수급균형 및 폐쇄 관련 정책대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2년 

1월 말 당시의 우리나라 전체 어린이집 40,006개소 정원충족률과 일반특성에 관한 

자료를 만들었다. 아울러 2012년 3월부터 2015년 2월말까지의 어린이집 폐쇄 자료를 

수집하였고 월별 및 지역별 폐쇄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2012년 1월 말 시점의 

우리나라 전체 어린이집일람 현황 자료와 이후 3년 동안의 월별 폐쇄 현황 자료를 병합

하였고, 어린이집 일반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정원충족률에 따른 폐쇄위험률을 Cox 

이산형비례위험모형으로 계산하였다. 마지막으로, 2015년 1월 말 기준 대한민국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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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정원충족률 현황 자료에 대입하여 보았고,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토대로 어린

이집 수급조절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이론적 배경: 생태이론

생태이론에서는 자연환경과 마찬가지로 사회환경도 그 안에 살고 있는 미시체계 구성원 

간에 선택과 적응이라는 상호작용을 하며 발전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하는 구성원은 자연스럽게 도태된다(White et al., 2015). 

생태이론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는데 특히 브론펜브레너는 생태체계

모형을 통해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을 이론화하여 설명하였다

(Bronfenbrenner, 1986; Bronfenbrenner, 2005). 브론펜브레너의 생태이론에 따르면, 

미시체계에 속한 영유아가정은 아동을 양육하기 위해 근접환경에 있는 시설을 선택하여 

이용하게 되고, 선택을 받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그 대가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영유아가정으로부터 생존을 하기에 충분히 선택을 받은 시설들은 적응 및 발전을 하고, 

선택을 적게 받은 시설들은 점차 도태된다(Hawley, 1986). 

본 연구에 생태이론을 적용하여 보면, 영유아가정은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특성의 

어린이집들 중에서 자신들이 선호하는 어린이집 한 곳을 선택하여 이용하게 되고, 어린

이집이 영유아가정으로부터 선택받은 정도는 정원충족률로 나타난다. 영유아가정으로

부터 충분히 선택을 받지 못한 어린이집, 간단히 말해서 정원충족률이 낮은 어린이집일

수록 운영 여건은 점차 어려워지고 결국 폐쇄에 이르게 된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

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원충족률이 낮아짐에 따라서 폐쇄위험률은 얼마나 높아지는지를 

계산하여 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적정수준의 정원충족률 수준을 가늠해 

보려고 한다.

영유아를 둔 학부모들은 국공립이나 직장 등의 설립유형(서소정, 하지영, 2014; 최성은, 

2014), 평가인증 여부(우석진, 이동하, 반기범, 2014), 어린이집 규모, 자녀 연령 및 



보건사회연구 35(4), 2015, 462-490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466

어린이집 반 구성(전상민, 2011, 유재언, 2015b), 운영기간(이삼식 등, 2013)에 따라 

어린이집 선호 정도가 달라지며 이에 따라 정원충족률에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유재언, 

2015b).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은 이러한 어린이집 일반특성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지만 

어린이집이 소재한 지역규모에 따라서도 정원충족률에 차이가 있다(이정원 등, 2014; 

최효미, 이정원, 김진미, 2015). 또한, 어린이집의 위탁운영 여부,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지 여부(서문희 등, 2013a; 서문희 등, 2013b, 권미경, 김길숙, 함철규, 2014)에 

따라 전혀 다른 운영여건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정원충족률에 따른 폐쇄위험률을 분석할 

때 이러한 특성들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정원충족률과 폐쇄위험률 간의 보다 순수한 

관련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2. 어린이집 수급 및 폐쇄에 관한 연구

어린이집 수급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발전하여 왔다. 지역별 통계자료가 적었던 시기에 

진행된 연구들은 전국(백선희, 1997; 표갑수, 허선, 1999) 또는 시도(Blau, 2007; Rigby, 

2007; 송건섭, 최진, 2009; 김이수, 김찬기, 2012)를 단위로 하여 어린이집의 수급현황을 

분석하였고, 이때까지만 해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연구결과를 보고

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어린이집수가 2003년 24,142개소에서 2012년 42,527개

소로 10년 동안 급증한 결과,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어린이집 총 공급량은 더 이상 부족

하지 않게 되었고, 그보다는 시군구 지자체별 수급편차가 문제로 지적되었다(신윤정 등, 

2007; 김이수, 김찬기, 2012; 김은정, 유재언, 2013; 박세경 등, 2013; 유재언, 진미정, 

2013; 최효미, 2013; 이정원, 이혜민, 2014; 이정원 등, 2014). 어린이집 신규인가를 

제한하는 지자체들도 점차 늘어(서문희, 도남희, 송신영, 2011) 2012년 이후에는 80% 

정도의 지자체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기준으로 어린이집 신규설치 인가를 제한하

였고(김인경, 2012; 이혜연, 2013), 2013년의 경우 신규설치 인가에 비해 변경인가가 

6배 이상으로 많아졌다(최윤경 등, 2013). 심지어 보육･교육서비스 공급이 영유아수를 

넘는 시군구들도 있어(김은정, 유재언, 2013) 이제는 최소기준을 미달하는 어린이집들

이 퇴출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다(유재언, 2014a; 이정원, 이혜민, 2014). 

시군구를 단위로 하여 어린이집 수급현황을 분석한 연구들은 전국 또는 시도를 단위로 

한 연구들보다 수급현황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전하였다고 평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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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지만 시군구를 단위로 어린이집 수급현황을 분석하거나 수급조절을 하는 것이 

과연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다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시군구 단위에서 

어린이집 신규인가를 제한하는 것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새로운 

어린이집의 시장진입을 막아 품질이 낮은 기존 어린이집의 운영권을 지나치게 보장한다는 

문제점을 강조하였다(김인경, 2012; 이혜연, 2013).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정부나 지자

체의 관리 및 규제에 따라서 어린이집 수급을 조절하기보다는 자유로운 시장 경쟁 체제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현행 신규인가 제도에 한계점이 많다는 점에는 동의

하지만, 시군구 단위에서 어린이집 신규인가를 제한하는 것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전문가들도 있었다(서문희 등, 2011; 김영미, 2013). 이들은 제도의 폐지보다는 불합리한 

현행 규정의 개선을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서문희 등(2011)은 당시 신규인가 규정의 

기준에서는 어린이집의 서비스 수준별 공급 실태가 고려되지 않았고, 평가인증 통과가 

서비스 질적 수준을 보장하지도 못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문희 등(2011)은 전국보육실

태조사의 보육이용희망률을 기초로 계산하는 보육수요율 기준도 명확하지 않으며, 전국

보육실태조사에서 가져온 전국단위 또는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

의 보육수요율 수치가 시군구 수준 수급을 판단하는데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점도 지적

하였다. 하지만 서문희 등(2011)은 당시의 신규인가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하였고, 김영미(2013)도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설립유형별 공급 비중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다. 심지어 어린이집별로 설치

인가 예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설치인가를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었다(최윤경 등, 2013; 최윤경 등, 2014).

이처럼 어린이집 수급조절을 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전문가들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지만, 현행 규정에서 기준으로 사용하는 시군구 단위 보육수요율, 평가인증률, 정원

충족률의 적정수준이 모호하여 이를 통해 어린이집 수급현황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수급조절 방안을 합의하기에 앞서 수급현황

부터 정밀하게 파악하고, 이 수준이 적절한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시군구 단위보다 한 단계 더 세부적인 읍면동 단위로 수급현황을 분석한 연구들

(신윤정 등, 2007; 최효미, 2013)이 이루어졌고, 어린이집 설치율과 설립유형은 읍면동 

단위에서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한 발 더 나아가 어린이집(신윤정 등, 2007; 서석원 등, 2009; 유희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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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이미화 등, 2012; 김흥순, 남재형, 2014; 우석진 등, 2014; 유재언, 2014a; 유재언, 

2014b; 유재언, 2015b)을 단위로 한 연구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도쿄

(Kawabata, 2011), 서울(김흥순, 남재형, 2014; 서석원 등, 2009),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미애, 2014)와 같이 특정 지역을 선정하여 어린이집들의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의 연령대에 따라 어린이집까지의 근접

성에 차이가 나타났고, 어린이집, 주요 사업장, 인구 밀집지역의 공간적 분포가 일치하지 

않아 어린이집이 한 지역 내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소재하는지에 따라 이용

정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서비스 기관 

이용은 한 지역 내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Allard, Tolman, Rosen, 2003; 손정렬, 

오수경, 2007; 진미정, 유재언, 2012; 유재언, 2014b; 유재언, 2015a) 평균값으로 환산

되는 지역보다는 가능하다면 개별 어린이집을 단위로 분석해야 보다 정밀한 추정값을 

구할 수 있다.

2012년까지만 해도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보육실태조사‘를 제외하면 전국을 대표

할 수 있는 어린이집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수행되기 어려웠다(이미화 등, 2012). 

하지만 2013년 이후에는 정부3.0에 근거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의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들의 시점별 현황자료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어린이집들을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들의 결과에 따르면, 설립유형, 지역규모, 어린이집 규모, 영유아 

반 구성,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지 여부에 따라 어린이집의 재정여건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Bastos, Cristia, 2010; Bastos, Cristia, 2012; 서문희 등, 2013a; 서문희 

등, 2013b; 유희정 등, 2013; 서문희 등, 2014).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경우 미인증 어린

이집에 비해 인가정원대비 대기자 비율이 약 45%p 높을 뿐만 아니라(우석진 등, 2014) 

건강, 영양, 위생, 안전의 관리도 잘하고 있었다(Hotz, Xiao, 2005; Hotz, Xiao, 2011; 

이미화 등, 2012). 설립유형, 평가인증 여부,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지 여부, 

위탁운영 여부, 지역규모, 영유아 반 구성, 운영기간, 정원의 어린이집 일반특성은 어린

이집별 정원충족률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다(XIao, 2010; 유재언, 2014b; 유재언, 

2015b). 간단히 말해, 개별 어린이집들은 이러한 일반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수급현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전문가들은 수급현황 조절을 위한 인가관리가 지나치게 공급자 위주라는 지적을 

하였고(최윤경 등, 2013), 보육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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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맞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이미화 등, 2012). 그런데 어린이집 소비

자의 선택은 정원충족률로 나타나게 되고, 정원충족률이 어린이집 일반특성들보다도 

어린이집의 품질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평가인증 획득점수를 더 잘 설명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유재언, 2014a).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높다는 말은 곧, 어린이집 공급에 

비해서 그러한 어린이집에 대한 영유아가정의 수요가 많다는 것이고, 정원충족률이 

낮으면 그만큼 어린이집 공급에 비해 영유아가정의 수요가 적다는 것이다. 즉,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은 어린이집의 수급현황이기도 하면서 수요자의 요구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기에도 적합하다. 서문희 등(2011)의 연구에서도 어린이집 추가이용 희망자의 

이용 욕구와 실제 이용률의 차이가 적다는 결과를 보고하였기 때문에 어린이집 실제 

이용률인 정원충족률을 수요로 간주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유재언(2014b)은 정원충족률을 근거로 가정어린이집의 운영 여건이 악화되어 운영 

중단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고, 2014년 12월 초 보육료 인상을 요구하는 

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집단 휴가를 선언하기도 하였다(박수지, 2014). 2014년 12월 

중순에는 인천 지역의 한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아동 학대 사건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

되면서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해당 어린이집은 폐쇄처분을 받았다(노동규, 

2015). 결국, 해당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재개원 하게 되었고(김명균, 2015), 

이를 계기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김승환, 2015). 

학대 사건으로 폐쇄된 어린이집이 다행히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재개원 하게 되었고, 

사회적 관심이 CCTV 설치 의무화로 넘어가면서 현재는 간과되고 있지만, 당시에는 

학대 사건이 벌어진 어린이집이 폐쇄처분을 받는 경우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던 나머지 

아동들의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 시킬 수 있을지 잠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한편, 2015

년 5월에는 부천에 살던 세 자매의 동반자살 원인이 어린이집 폐쇄로 인한 실직으로 

알려지기도 하였다(차준호, 2015). 이와 같이 어린이집 폐쇄가 영유아, 영유아가정, 

보육교직원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폐쇄를 주제로 한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렵다. 단지, 2013년 1월을 기점으로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낮아

졌고, 2015년 1월의 우리나라 전체 어린이집수가 2014년 1월에 비해 줄어들어, 신규설치 

어린이집보다 폐쇄되는 어린이집수가 많아졌다고 짐작을 할 수 있을 뿐이다(유재언, 

2015b). 품질이 낮은 어린이집은 퇴출되어야 한다는 입장의 전문가들이 있고(김인경, 

2012; 이혜연, 2013; 이정원, 이혜민, 2014), 출생아수 감소 및 향후 정책 변화가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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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충족률을 더 낮춰 폐쇄되는 어린이집이 늘어날 개연성이 커서 이제는 이에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선행연구의 제한점과 본 연구의 내용

선행연구에서의 주요 내용 및 제한점과 본 연구에서의 보완점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수급조절 방안에 관하여 전문가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수급현황에 관한 보다 정밀한 정보를 먼저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전국, 시도, 시군구, 

읍면동을 단위로 하는 수급현황 분석은 해당 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들의 수급현황 

평균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개별 어린이집 수급현황의 분산이 대부분 손실되고, 변수들 

간의 관계가 과소 또는 과대 추정되며, 생태학적 오류도 발생하게 된다(이희연, 노승철, 

2012).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개별 어린이집을 분석단위로 정하여 보다 정밀한 수급

현황 정보를 제공하려고 한다.

둘째, 공간분석방법을 적용하여 개별 어린이집의 수급현황을 살펴본 연구들은 주로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아 이들의 연구결과가 전국적인 대표성을 지니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전국보육실태조사’나 보육통합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전체 어린이집을 대표할 수 있는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어린이집 일반특성에 따라 운영 여건 및 정원충족률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또한, 정원충족률이 어린이집 수급현황이나 수요자 요구도를 반

영하는 지표로 사용되기에 적합하다는 사실이 검증되었다. 하지만, 정원충족률로 인해 

폐쇄까지 이르게 되는지는 연구된 바가 없어 이번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일반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정원충족률과 폐쇄가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규명해 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폐쇄로 인해 영유아, 영유아가정, 보육교직원에게 피해를 주는 

사회문제가 발생하였고, 폐쇄되는 어린이집수가 신규설치 어린이집수를 넘어섰지만 

어린이집 폐쇄를 주제로 한 선행연구는 찾을 수가 없었다. 심지어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행하는 ‘보육통계’에서조차 연도별, 월별 어린이집 폐쇄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제공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제공되는 어린이집

정보공시포털의 월별 폐지시설 자료를 통해 연구문제 1)로 지난 3년 간 어린이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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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폐쇄되었는지 연도별, 월별, 지역별 기초통계 현황을 제공하려고 한다. 이어서 

어린이집 수급조절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얼마

나 낮아졌을 때 폐쇄에 이르게 되는지 정밀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하므로 연구문제 

2)로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에 따른 폐쇄위험률 정도가 어떠한지 분석하려고 한다. 정원

충족률에 따른 폐쇄위험률이 얼마나 되는지 정보가 있다면 어린이집 수급을 조절하는 

입장에서는 정원충족률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도 어린이집 운영 상태에 관하여 보다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고 어느 수준에서 인가를 제한하거나 허용할지 구체적인 처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이번 연구는 2012년 1월 말에 설치･운영되고 있던 어린이집 중에서 2015년 2월말까지 

3년 사이에 폐쇄된 어린이집들의 정원충족률과 일반특성을 규명하고자 하기 때문에 

2012년 1월 말에 설치･운영되고 있었던 대한민국 전체 어린이집 40,006개소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2012년 1월 말에 설치･운영되고 있던 어린이집 특성은 어린이집정보공

시포털(http://info.childcare.go.kr) 보육정보공개 OPEN API 어린이집일람 현황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편, 폐쇄 어린이집 정보는 2012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월별 폐지

시설을 조회한 후 어린이집명, 정원,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를 기준으로 2012년 1월 

말에 설치･운영되고 있던 어린이집일람 현황 자료와 병합하였다. 어린이집정보공시

포털의 현황은 ｢정부 3.0｣으로 인해 공개된 공공정보로 보육료 지급 및 보조금을 지원

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 연동되어 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부정확한 자료를 

입력하면 행정제재를 받기 때문에 신뢰성도 높고 데이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축적되

므로 기준시점별 자료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박진아, 김정숙, 엄지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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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 설명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을 구분한 방법 등은 <표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에서 가장 먼저, 종속변수는 2012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월별 폐지여부

이다. 이어서, 독립변수인 정원충족률은 인가 정원에서 차지하는 현원의 비율로 계산

하였다.

통제변수로 사용한 어린이집 일반특성은 설립유형, 평가인증 여부, 인건비 지원받는지 

여부, 위탁운영 여부, 지역규모, 운영기간, 정원이다. 설립유형은 국공립, 가정, 민간, 

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부모협동, 직장의 7개로 구분되고,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가정어린이집을 기준집단으로 하는 가변수로 만들었다. 평가인증 

여부는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1,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0인 가변수로 만들었다. 

인건비를 지원받는지 여부는 어린이집이 정부나 지자체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1, 받지 않는 경우 0으로 코딩하여 가변수로 처리하였다. 위탁운영 여부는 위탁

운영 하는 경우 1, 직영 하는 경우 0으로 구분하였다. 지역규모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된 범주형 변수를 대도시가 기준집단인 가변수로 바꿔서 분석모형에 

포함시켰다. 영유아 반 구성은 0-2세 영아만으로 이용하는 경우, 3-5세 유아만 이용하는 

경우, 0-5세 영유아가 이용하는 경우의 3개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이 중에서 0-5세 영유

아가 이용하는 경우를 기준집단으로 하는 가변수로 만들었다. 운영기간은 2012년에 

설치된 경우 0부터 1959년에 설치된 경우 53까지 1년 단위의 값을 가지는 연속변수

이다. 정원은 지자체로부터 인가를 받은 최대보육아동수이며, 최소 5명에서 최대 489명

까지의 값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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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수 구분 및 측정

변수명 구분

종속변수 폐쇄여부 폐쇄=1, 계속 운영=0

폐쇄시점 1(=2012년 3월) ~ 36(=2015년 2월)

독립변수 정원충족률 (%) 현원 / 인가정원 × 100 

통제변수
(어린이집
일반특성)

설립유형 7개 유형:
국공립, 가정(기준), 민간, 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부모협동, 
직장

평가인증 여부 평가인증=1, 미인증=0

인건비 지원받는지 여부 지원 받음=1, 지원받지 않음=0

위탁운영 여부 위탁운영=1, 직영=0

지역규모 3개 유형: 대도시(기준), 중소도시, 농어촌

영유아 반 구성 3개 유형: 0-2세 영아만, 3-5세 유아만, 0-5세 영유아(기준)

운영기간(년) 0(2012년 개원) ~ 53(1959년 개원)

정원(명) 5(인가정원 5명) ~ 489(인가정원 489명)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흔히 생존분석이라고 불리는 Cox의 이산형비례위험모형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Cox, 1972). Cox 이산형비례위험모형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정원충족률과 더불어 통제변수인 어린이집 일반특성의 영향력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2012년 1월까지 어린이집 운영기간에 대한 분포 가정이 필요하지 않다. 셋째, 

2015년 2월까지 폐쇄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우측절단 어린이집 표본들을 고려

할 수 있다. 넷째, 정원충족률에 따른 폐쇄위험률을 정교하게 추정할 수 있다(Lin & 

Wei, 1989; Fisher & Lin, 1999). Cox 이상형비례위험모형을 적용하려면 2012년 3월

부터 2015년 2월까지 월별 어린이집 생존함수가 일정해야 하기 때문에 Cox의 이산형

비례위험모형 분석을 하기에 앞서 Kaplan-Meier 추정법을 통해 관측기간 동안의 생존함

수를 검증하였다(Lawless, 2011; Austi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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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연구대상 어린이집 일반특성

가.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및 일반특성 기술통계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월별 폐쇄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생존모형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표 2>를 통해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우리나라 전체 어린이립의 정원충족률과 

일반특성 기술통계를 살펴보겠다. 

<표 2>를 보면, 2012년 1월 우리나라 전체 어린이집의 평균 정원충족률은 83.5%로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표준편차가 21.0이나 되어 정원충족률이 높은 어린이집들과 

정원충족률이 낮은 어린이집들의 편차가 상당히 있는 걸 알 수 있다. 참고로, 2012년 

1월 말 운영되던 어린이집 중에서 2012년 3월부터 2015년 2월 폐쇄된 어린이집은 총 

1,202개소였는데 폐쇄된 어린이집 1,202개소의 2012년 1월 말 당시 평균 정원충족률은 

68.5%로 전체 어린이집 평균 정원충족률보다 15%p 낮았다. 어린이집의 평균 운영기간은 

8.2년으로 나타났고, 평균 정원은 38.7명이었다.

설립유형은 가정어린이집이 절반 이상(52.1%)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민간어린이집이 

두 번째로 큰 비중(35.4%)을 차지하였다.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전체 어린이집의 

87.5%로 대부분이었고, 나머지 국공립(5.3%), 사회복지법인(3.6%), 법인･단체(2.2%), 

직장(1.1%), 부모협동(0.2%)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설립유형별로 정원충

족률을 보면, 국공립(89.3%)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가정(84.3%), 부모협동(83.8%), 

민간(82.4%), 법인･단체(81.3%), 사회복지법인(79.4%), 직장(72.6%) 순이었다. 평가

인증의 경우 평가인증 어린이집 비중이 61%로 미인증 어린이집에 비해 1.5배 정도 더 

많았다. 평가인증 어린이집(89.0%)이 미인증 어린이집(74.9%)에 비해 정원충족률도 

14.1%p 높았다. 한편, 11.7%의 어린이집만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었고, 대다수의 어린이집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고 있었다.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84.9%)은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83.3%)에 비해 

정원충족률이 1.6%p 높았다.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도 4.5%로 적었고, 직영(95.5%)을 

하는 어린이집이 대부분이었다. 위탁운영을 하는 어린이집(88.9%)은 직영을 하는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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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83.3%)에 비해 정원충족률이 5.6%p 높았다. 어린이집이 소재한 지역규모는 중소

도시가 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대도시 36.6%, 농어촌 20.2% 순이

었다. 비중과 달리 지역규모에 따른 정원충족률은 대도시(85.4%), 중소도시(83.4%), 

농어촌(80.3%) 순으로 높았다. 영유아 반 구성은 0-2세 영아만 보육하는 경우가 약 

절반(50.6%)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0-5세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0-2세 영아만 

보육하는 어린이집보다는 적지만 47%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에 비해서 3-5세 유아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2.4%(965개소)에 불과하였다. 0-5세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과 

0-2세 영아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비해 3-5세 유아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정원충족률이 

40%p 가까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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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및 일반특성 기술통계

변수 전체 어린이집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정원충족률(%) 83.5 21.0 0 135

운영기간(년) 8.2 5.6 0 53

정원(명) 40.7 38.7 5 489

변수 빈도 비율 정원충족률(%)

설립유형 40,006 100.0 83.5

  국공립 2,124  5.3 89.3

  가정 20,827  52.1 84.3

  민간 14,178 35.4 82.4

  법인･단체 879  2.2 81.3

  사회복지법인 1,453  3.6 79.4

  부모협동 91  .2 83.8

  직장 454 1.1 72.6

평가인증 여부 40,006 100.0 83.5

  평가인증 24,464 61.2 89.0

  미인증 15,542 38.9 74.9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받는지 여부 40,006 100.0 83.5

  지원받음 4,698 11.7 84.9

  지원받지 않음 35,308 88.3 83.3

위탁운영 여부 40,006 100.0 83.5

  위탁운영 1,809 4.5 88.9

  직영 38,197 95.5 83.3

지역규모 40,006 100.0 83.5

  대도시 14,639 36.6 85.4

  중소도시 17,294 43.2 83.4

  농어촌 8,073 20.2 80.3

영유아 반 구성 40,006 100.0 83.5

  0-2세 영아만 보육 20,223 50.6 84.3

  3-5세 유아만 보육 965 2.4 45.6

  0-5세 영유아 보육 18,818 47.0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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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폐쇄 어린이집 지역별 분포

어린이집 일반특성 기술통계에 이어서 [그림 1]을 통해 2012년 3월부터 2015년 2월

까지 연도별 폐쇄어린이집 현황 및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겠다. 2012년 1월 말 운영되고 

있던 어린이집 중에서 이후 3년 간 폐쇄된 어린이집은 총 1,202개소였다. 그 중에서 

2012년 3월-2013년 2월에 폐쇄된 어린이집이 270개소, 2013년 3월-2014년 2월 폐쇄

된 어린이집이 450개소, 2014년 3월-2015년 2월 폐쇄된 어린이집이 482개소로 최근

으로 올수록 폐쇄 어린이집 숫자가 점차 늘고 있다. 동그라미, 별, 마름모 모양을 통해 

연도별 폐쇄어린이집 지역 분포를 비교하여 보면, 다수의 인구가 거주하는 수도권, 

경남권, 광역시에 폐쇄어린이집들이 밀집해서 분포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띈다. 하지만 

동그라미, 별, 마름모가 그 밖의 지역에서도 고르게 분포해 어린이집 폐쇄는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2012년 3월-2015년 2월 폐쇄어린이집 현황 

폐쇄어린이집(2014.3-2015.2) [482]
[482]
폐쇄어린이집(2013.3-2014.2) [450]
[450]
폐쇄어린이집(2012.3-2013.2) [270]
[270]
시군구 [230]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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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집 일반특성에 따른 폐쇄 생존분석 결과

바로 앞 [그림 1]을 통해서 연도별 폐쇄어린이집현황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는 

어린이집 폐쇄가 학기말, 연말, 학년말과 같은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지, 이러한 

시기와 무관하게 매달 꾸준히 발생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 2]에서 

2013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월별 폐쇄어린이집 생존함수(Kaplan-Meier survival 

estimates)를 구하여 월별 폐쇄어린이집 현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2]에서 

X축은 0(=2012년 2월)부터 36(=2015년2월)까지의 월 단위 시간을 나타내며, Y축은 

36개월간 폐쇄된 어린이집 1,202개소의 폐쇄 비율을 0~1로 변환한 값이다.

그림 2. 폐쇄어린이집 생존함수(Kaplan-Meier survival estim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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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를 보면, 어린이집 폐쇄는 학기말, 연말, 학년말과 같은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고, 매달 꾸준히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그림 1]에서 2012년보다 2013

년과 2014년에 어린이집 폐쇄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그림 2]에서도 생존함수 기울기가 

2013년 3월을 기점으로 다소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에서 2012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월별 폐쇄어린이집 생존함수를 분석한 

결과, 2013년 3월을 기점으로 생존함수 기울기가 조금 커진 것을 제외하면 월별 폐쇄

확률이 거의 일정한 것으로 나타나 Cox 이산형비례위험모형을 통해 폐쇄위험률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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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정원충족률 및 일반특성에 따른 폐쇄 Cox 이산형비례위험 분석 결과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Haz. Ratio S.E. Haz. Ratio S.E. Haz. Ratio S.E.

정원충족률(%) .994 *** .001 .995 *** .001 .995 *** .001

국공립(기준: 가정) - - 3.183 ** 1.341 - -

민간(기준: 가정) - - 1.117 .098 1.110 .098

법인･단체(기준: 가정) - - 1.307 .253 1.304 .253

사회복지법인(기준: 가정) - - 1.765 .574 1.740 .567

부모협동(기준: 가정) - - .794 .288 - -

직장(기준: 가정) - - .940 .229 1.009 .248

평가인증(기준: 미인증) - - 1.001 .066 1.005 .067

인건비 지원(기준: 미지원) - - .851 .178 .865 .180

위탁운영(기준: 직영) - - .946 .318 .770 .295

중소도시(기준: 대도시) - - 1.008 .069 1.017 .070

농어촌(기준: 대도시) - - 1.368 *** .117 1.377 *** .120

0-2세만 보육
(기준:0-5세 영유아 보육)

- - .892 .071 .890 .070

3-5세만 보육
(기준:0-5세 영유아 보육)

- - 1.067 .120 1.055 .119

운영기간(년) - - .998 .007 .998 .007

정원(명) - - 1.000 .000 1.000 .001

전체사례수(관측사례수) 40,006 (1,202) 40,006 (1,202) 37,791 (1,185)

Time at risk 24,762 24,762 24,462

LR chi2 32.57*** 73.39*** 66.93***

Log likelihood -7410.18 -7389.77 -7271.19

*p<.05, **p<.01, ***p<.001

우선, 모형 1을 보면, 어린이집 일반특성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1% 높아질수록 폐쇄위험률은 0.6%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모형 

2를 보면, 어린이집 일반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정원충족률에 따른 폐쇄위험률을 Cox 

이산형비례위험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1% 높아질수록 폐쇄위험

률은 0.5% 낮아졌다(p<.001). 즉, 어린이집 일반특성을 통제변수로 추가한 결과 정원충

족률에 따른 폐쇄위험률의 관련성이 미세하게 줄어들었다. 통제변수로 사용한 어린이집 

일반특성 중에서 설립유형과 지역규모도 폐쇄위험률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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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정원충족률과 다른 일반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폐쇄위험률은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218% 높았다(p<.01). 정원충족률과 다른 일반특성을 통제한 상태

에서 농어촌에 소재한 어린이집은 대도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비해 폐쇄위험률이 

36.8% 높았다(p<.001). 이 외의 설립유형, 평가인증 여부,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

는지 여부, 위탁운영 여부, 대도시와 비교한 중소도시, 영유아 반 구성, 운영기간, 정원은 

정원충족률과 다른 일반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폐쇄위험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

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최종분석모형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으나 분석과정

에서는 운영기간이나 정원에 따른 폐쇄여부가 1차함수의 선형적인 관계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까지도 고려하여 비선형 2차함수를 추정할 수 있는 제곱 값도 함께 통제변수로 

사용해 보았으나 이러한 변수들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3. 설립유형 및 지역규모별 폐쇄어린이집 생존함수(Kaplan-Meier survival estim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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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2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어린이집 모집단이기도 한 40,006개소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으나 통제변수로 사용한 국공립어린이집의 폐쇄

위험률이 과대추정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Cox 이산형비례위험

모형을 통해 정확한 추정값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월별 폐쇄확률이 거의 일정해야 하는데 

[그림 3]에서 보듯이 설립유형 중에서 국공립과 부모협동의 경우 월별 폐쇄확률이 일정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6개월을 월별로 생존분석 하기에 폐쇄된 국공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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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협동 어린이집수가 적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국공립과 부모협동을 

제외한 37,791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Cox 이산형비례위험모형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모형 3과 같다. 모형 3 분석결과에서도 모형 2과 마찬가지로 다른 일반특성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1% 높아짐에 따라 폐쇄위험률이 

0.5% 낮아진다는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났다(p<.001). 모형 3에서와 같이 국공립과 

부모협동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직장과 같은 설립

유형과 합쳐 새로운 범주를 만드는 방법도 있으나 이 경우 국공립과 부모협동 설립유형 

고유의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원충족률에 따른 폐쇄위험률 결과도 

현재의 모형 3과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통제변수의 폐쇄위험

률은 통제변수 범주에 포함된 폐쇄 어린이집 사례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어린이집 

정원충족률과 폐쇄위험률의 관련 정도는 통제변수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Ⅴ.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2012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3년 간 폐쇄된 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보고 

정원충족률이 폐쇄여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여 어린이집 수급조절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2012년 

1월 말 우리나라 전체 어린이집 40,006개소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후 3년 간 월별 

폐쇄 현황을 지리정보체계 지도화와 생존함수로 알아보았다. 최종적으로, 어린이집 

일반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정원충족률에 따른 폐쇄여부는 Cox 이산형비례위험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겠다. 2012년 1월 말 운영되고 있던 어린이집 중에서 

이후 3년 간 폐쇄된 어린이집은 총 1,202개소였고, 폐쇄된 어린이집 1,202개소의 2012년 

1월 말 당시 평균 정원충족률은 68.5%로 당시의 전체 어린이집 평균 정원충족률보다 

15%p 낮았다. 그리고 연도별 폐쇄 어린이집수는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육수당 금액이 늘어난 2013년 3월을 기점으로 월별 폐쇄 어린이집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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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늘어났다. 한편, 어린이집이 폐쇄되는 달은 학기말, 연말, 학년말과 같은 시기에 

집중되지 않고 월별로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쇄 어린이집의 지리적 분포를 

살펴보니 연도별 차이는 적었으며 어린이집 폐쇄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생존분석 결과, 다른 어린이집 일반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정원충족

률이 10% 떨어질 때마다 폐쇄위험률은 5%씩 올라가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1월 기준 자료를 통해 분석한 폐쇄 어린이집 현황, 정원충족률에 따른 폐쇄 

위험률을 2015년 1월 기준 대한민국 전체 어린이집일람 현황 자료에 적용하여 보겠다. 

2015년 1월 기준으로 설치･운영 중인 대한민국 전체 어린이집의 평균 정원충족률은 

84.7%인데 정원충족률이 68.5% 이하인 어린이집은 전체의 17.5%인 7,638개소였다. 

심지어 정원충족률이 50% 이하인 어린이집도 전체 8.0%에 해당하는 3,482개소나 되었다. 

그런데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원충족률이 68.5%인 어린이집은 정원충족률이 

84.7%인 어린이집에 비해 폐쇄 위험률이 8.1% 높고, 정원충족률이 50%인 어린이집은 

정원충족률이 84.7%인 어린이집에 비해 폐쇄 위험률이 17.4%나 높다. 2012년 이후 

2013년과 2014년 총출생아수가 이미 감소했고, 2014년 결혼건수 및 결혼률도 2004년 

이후 최저를 기록하여 2015년과 2016년 출생아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어린이집 

폐쇄도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린이집 수급 균형을 유지하고, 폐쇄로 인한 

피해를 영유아 및 영유아가정, 어린이집 종사자가 최소한으로 받도록 정책대안이 마련

되어야 한다.

어린이집 수급조절에 관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겠다. 첫째, 어린이집 폐쇄에 

대비하여 영유아, 영유아가정, 보육교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

어야 한다. 어린이집 폐쇄가 학기말, 연말, 학년말과 같은 특정 시기에만 발생하지 않고 

연중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는 폐지 2개월 전까지 지자체장에게 어린이집 폐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보육교직원과 영유아 보호자에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보육교직원과 

영유아 보호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정이 요구된다.

둘째, 현재는 해당 지자체의 정원충족률이 전국 평균 이상일 경우 어린이집 신규인가를 

제한하는 등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 신규인가 제한을 결정하기 위한 정원충족률 기준

부터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설치인가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행 규정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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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일부 어린이집 설립유형을 선별하여 신규 인가를 허용하는 것을 금지(보건복지부 

2015년 보육사업안내, 2015, p.24)하고 있는데 설립유형을 제외하더라도 그 밖의 어린

이집 일반특성에 따라 정원충족률 차이가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므로(유재언, 2015b) 

정원충족률이 높은 일반특성의 어린이집 중심으로 신규인가를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장애

아전문 운영을 위한 신축비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수급조절에 의한 신규인가 제한을 못하도록 하고 있어(보건복지부 2015년 보육사

업안내, 2015, p.24) 일부 설립유형에 부분적인 신규인가 허용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기에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지자체를 단위로 하는 설치인가 제한은 그 기준이 부적절

하고(서문희 등, 2011) 서비스 질이 낮은 어린이집의 운영권을 보호하고 어린이집 시장

진입을 막아 시장왜곡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김인경, 2012; 이혜연, 

2013). 그러므로 지자체별로 설치인가 제한을 하기보다는 설치인가 단계에서부터 지도

점검, 정보제공, 예비평가 후 전문성을 갖추고 준비가 된 경우에 한해서 설치인가를 

주는 방안(최윤경 등, 2013; 최윤경 등, 2014)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비해 농어촌에 소재한 어린이집에서 

폐쇄위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농어촌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차량운

영비, 교재･교구비, 기능보강비 등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추가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어린이집 이용의 형평성･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농어촌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는데(김은설, 2011) 그에 못지않게 이미 

설치된 어린이집이 폐쇄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게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양육수당 지원액을 늘리거나 전업주부에게 시간제 보육만 허용하면 어린이집 

폐쇄는 급증할 수 있어 향후 정책변화는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OECD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높은 우리나라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영유아 가정의 학부모에게 자녀양육 수단의 형평성을 강화하여 선택권을 

늘려준다는 측면(최슬민, 진미정, 2015)이나 영유아의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여긴다는 

측면에서는 특히 영아 대상의 가정양육수당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일관적이지 않은 정책변화로 어린이집이 단기간에 급증하고 폐쇄된

다면 이는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성과 

영향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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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들이 있다. 첫째, 본 연구대상은 2012년 1월 말 설치･운영

되고 있던 어린이집들이기 때문에 2012년 3월 이후에 설치되었다가 3년 이내에 폐쇄된 

어린이집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어린이집까지 포함하면 2012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폐쇄된 전체 어린이집수는 1.600개소 이상으로 늘어나고 정원충족률이 폐쇄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외부적인 환경요인의 변화로 2015년 3월 이후의 

폐쇄 추세가 지난 3년과 다를 수도 있어 본 연구가 2015년 3월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인지 정원충족률과 월별 폐쇄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 통제변수로 포함된 일반특성 이외에 다른 어린이집 일반특성들이 고려된다면 

정원충족률과 폐쇄위험률의 관련성도 달라질 수 있다.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특별활동 

등의 서비스나 설립유형에 따라 재정상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서문희 등, 2013a; 

서문희 등, 2013b; 유희정 등, 2013; 서문희 등, 2014) 후속연구에서는 특별활동비, 

교사 인건비 등의 수입･지출 회계 정보가 특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 셋째, 폐쇄의 원인이 

다양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폐쇄 여부만 고려하고 행정제재처분과 같은 폐쇄 원인은 

고려하지 못했다는 제한점도 있음을 밝힌다.

이러한 제한점들도 있으나 이번 연구는 폐쇄된 어린이집에 관한 분석을 최초로 시도

하였고, 2012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대한민국 전체 어린이집 현황 자료를 사용하여 

정원충족률과 폐쇄위험률의 관련성도 밝혀냄으로써, 향후 어린이집 수급조절을 하고 

폐쇄로 인해 발생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제언과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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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Enrollment Rate on 
Childcare Center Closure in South Korea

Yoo, Jaeeon 
(Iowa Stat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recent changes and current conditions

in the supply and demand of childcare centers in South Korea. The research subjects

were 40,006 childcare centers in South Korea in January 2012. The information of 

all childcare centers in January 2012 and monthly closure from March 2012 to 

February 2015 was extracted from the Database of Childcare Centers in South Korea.

The descriptive statistics result addresses that 1,202 childcare centers has closed over

the past three years. The number of monthly closures is almost steady, even though

it increased after March 2013. In addition, childcare center closures have occurred 

throughout the country. Mean enrollment rate of all childcare centers in January 

2012 was 83.5%, whereas mean enrollment rate of closed childcare centers in 

January 2012 was 68.5%. Thus, I examined the impact of enrollment rate in January

2012 on childcare center closure until February 2015 by examining the Cox discrete 

time event history model.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 showed that closure hazard 

ratio increased by 0.5% as the enrollment rate decreased by 1%.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re is need to regulate the supply and demand balance of childcare centers 

and to reduce the impact childcare center closures on young children,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and daycare teachers.

Keywords: Closed Childcare Center, Childcare Policy, Home Childcare Allowance, 
Enrollment Rate,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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